
대산항, 벙커C유 300리터 유출
케미칼선 공급 중 흘러나와 … 주유탱크 용량 초과로 발생

4월8일 오후 1시15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항 앞바다에서 정박하고 있던 467톤급 화학제품 운반선 E호에 석

유제품을 싣는 작업이 진행되다 벙커C유 3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됐다.

사고로 인근 당진시 대난지섬 남쪽 해안에 폭 0.5ｍ, 길이 100ｍ의 기름띠가 형성돼 해경이 방제정 등 4척의

배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는 S사 소속의 24톤급 주유선 M호가 E호에 벙커C유을 주유하다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출된 벙커C유가 소량이어서 오후 8시께면 해상 방제작업이 끝나고 해안의 벙

커C유를 제거하는 것도 2-3일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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